
‘희망이’ 꽃피다 ㅣ 피어나라 청춘아

‘느린 학습자’라 불리는 아이들이 있다. ＊경계선급 지능으로 또래보다 

학습이 조금 느리고 더딘 아이들이다. 더 많은 관심과 교육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아직까지는 공교육 테두리 내에서 제대로 품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느린 학습자’를 위한 따뜻한 배움터가 고양특례시에 

있다 하여 찾아가 보았다. 자립대안학교 ‘이루다학교’를 소개한다. 

조금 느려도 괜찮아 

2008년 어느 날, ‘느린 학습자’ 아이들을 위해 부모들이 힘을 모았다.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손수 주말학교를 운

영하며 교육의 공백을 메워갔고, 교사들도 재능기부를 통해 아이들의  

바른 성장을 위해 노력했다. 그리고 마침내 2014년 봄, 부모들의 간절

한 바람과 교사들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문을 연 '이루다학교'는 느린 

학습자들을 위한 따뜻한 배움터로 자리잡았다.

이루다학교는 학생 개개인의 강점과 약점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

을 운영한다. 성장반, 배움반, 실천반으로 학급을 편성하고 초·중·고등 

구분 없이 학생의 수준에 적합한 무학년제 수업을 한다. 가장 주된 프

로그램은 실생활 중심 교과 과정이다. 스피치, 스마트 기기 활용, 일상

생활 훈련, 기획력 향상, FIE(인지학습 프로그램) 등 수준별 맞춤형으

로 다양한 교구를 사용한 체험활동을 진행한다. 건강한 자립을 돕기 위

한 심화 교육도 진행된다. 능동적으로 생각하고 대처하는 힘을 길러 사

회성을 키우는 사고력 훈련이 대표적이다. 이외에도 사진전, 에세이 출

간, 체육대회 등 아이들의 꿈과 바른 자립을 응원하는 문화 행사도 해

마다 진행한다.

느리지만 함께, 
더디지만 바르게

너희의 꿈을 응원할게

고등 과정을 마친 아이들을 위한 ‘이루다 꿈학교’도 운영 중이다. 경계선급 

지능은 복지 등급이 없기 때문에 비장애인과의 경쟁구도에서 소외되기 쉽

다. 때문에 원활한 취업을 위해 교과 과정 외에도 섬세한 교육과 지도가 필요

하다. 이루다 꿈학교는 취업을 앞둔 직업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적성에 맞는 

특기를 개발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직업 교육을 전담한다. 사회적 기술훈련과 

함께 제과제빵, 포장, 조립, 컴퓨터 활용업무기술 기초 등 취업에 도움이 되

는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난해 경계선급 지능 아이들을 위한 고양시 조례가 제정된 걸로 알고 있어

요. 이를 계기로 느린 학습자에 대한 교육, 복지, 고용 등 적극적인 지원정책

이 마련되면 좋겠습니다”라고 운을 뗀 설주영 특수교사는 “아이들이 자신을 

이해하고 타인을 배려하며, 주체적이고도 능동적인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라며 학생들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조금 느리고 더디지만 함께, 그리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배움의 토대, 이

루다학교는 아이들의 꿈을 키워가는 소중한 공간이다. 이루다학교가 아이들

과 함께 이뤄나갈 소중한 꿈 이야기를 응원한다.

이루다학교

교육 	� 성장기, 배움기, 실천기, 성인기에 이르기까지의 행복한 삶을 만들어내는 자립인 육성

주소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449 엘지프라자(정발산동) 

문의	 ☎ 031-976-0629

왼쪽 위부터 윤정목, 정미영, 박혜연, 김다슬난, 김동훈, 기주현, 설주영, 박예선 교사 

제자들아, 매일 수업을 듣

는 게 쉽지는 않을 텐데 열

심히 해줘서 고마워. 지금, 

이 순간이 다가올 미래의 

예쁜 열매가 될 수 있도록 

너희들과 함께할게. 

설주영 특수교사  

* �경계선급 지능이란 지능검사에 의해 산출된 지능지수가 71에서 84범위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전 인구의 약 6~7%가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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